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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부지역 대형마트, 
11월 5일 쉬고, 11월 12일 영업한다

- 서울 서초, 동대문, 중랑, 종로, 성동, 마포, 강서, 영등포 8개 자치구 -
-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11. 11.~30.), 성공적 개최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11. 11.~30.) 개최에 따라 서울 서초, 동대문, 중랑 3개 자치구의 대형점포(마트) 

의무휴업일이 11월 12일에서 11월 5일로 한시적 변경된다고 밝혔다. 또한, 

5개 자치구(종로, 성동, 마포, 강서, 영등포)가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개 자치구 대형점포(마트)(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와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노브랜드, 

GS더프레쉬, 킴스클럽)가 11월 5일은 영업을 하지 않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11월 12일에 정상 영업을 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향상을 위해 ‘16년부터 

추진되어온 소비 진작 행사로 올해도 유통‧제조기업들이 다양한 할인‧판촉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11월 12일에 점포에 방문하면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인한 더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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